
 들어가는 말 
   나누어 줌으로 함께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룻 2:17-23) 
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  

    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1. 룻이 어디서 이삭을 주워왔는지에 대해 나오미는 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17,20절)

   => 

2.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오미는 어떤 말을 합니까?(20절)

   => 

3.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무를 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기업 무를 자’란 어떤 뜻일  

   까요?(20절) 

   => 

4.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 

5.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눌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를 위해 우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나누어   

   봅시다. (개인적/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본 후, 서로의 생각과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호의를 입어 살아온 지금,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의 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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